
그리운 콩나물밥 

 

주일마다 함께 먹던 콩나물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를 마치

면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한조가 되어 콩나물을 삶고, 주일친교를 준비하던 때가 있

었지요. 고추장과 참기름에 비벼먹던 콩나물밥을 생각하니 그새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그 

시절의 콩나물밥은 아니지만 간단한 교제라도 하시라고 커피와 스낵을 친교실에 준비합니

다. 그동안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운영하던 것을 날씨가 추워지며 친교실로 옮기는 것입

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성도의 교제를 풀어가는 길이되면 좋겠습

니다.  

 

금번에 시무장로 다섯분과 시무권사 두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일이 많은 헤브론 교회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가며 어려운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매주일 국과 콩나물밥을 

감당하신 권사님들, 환자들과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언니와 어머니가 되어주신 분

들입니다. 처음 헤브론에 와서 당회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모이고 

금요일 밤 자정이 넘어가도 으레 그런줄 아셨지요. 위원장, 교구장, 당회 그리고 행사마다 

진력을 다해 달리시던 귀한 섬김을 다 알아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섭섭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손승만, 손연정 집사님이 한국으로 가시네요. 한국

의 일류 기업에서 손집사님을 스카웃하였으니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나 두분을 위해서 잘

된 일이 틀림없습니다. 평생 동역할 줄 알았다가 뜻밖의 소식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많은 의미부여를 해야했었지요. 맡겨진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심으로 감당하시던, 길

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던 분들입니다. 

섬기는 곳은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열정과 겸손이 잘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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